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41738 16.5 11.5 16.5 11.5 56 1 4.55% 22
541764 20 8.5 14 12 54.5 2 9.09%
541776 16.5 10 14.5 12.5 53.5 3 13.64%
541984 16 9.5 16.5 11.5 53.5 3 13.64%
542033 14.5 13 16 8.5 52 5 22.73%
542615 16.5 10 13 12 51.5 6 27.27%
542812 20.5 8.5 13.5 9 51.5 6 27.27%
542950 18.5 10.5 12.5 10 51.5 6 27.27%
542650 16 9 14.5 11.5 51 9 40.91%
542951 13.5 7.5 15 15 51 9 40.91%
541733 15 10 13 10.5 48.5 11 50.00%
542521 12 9 15.5 12 48.5 11 50.00%
542706 11 10 15 12.5 48.5 11 50.00%
543093 17 7.5 12.5 11 48 14 63.64%
541783 14.5 9 15 9 47.5 15 68.18%
542660 17 8.5 12 9.5 47 16 72.73%
541787 13 11 13.5 8.5 46 17 77.27%
541899 16 10 12.5 7 45.5 18 81.82%
535192 15 7.5 13 9.5 45 19 86.36%
542824 12 11.5 13 7 43.5 20 90.91%
541740 14 8 13 2.5 37.5 21 95.45%
542690 4.5 8 9 6 27.5 22 100.00%

김선화 / 5월 / 실전 GS / 8회



김선화/5월/실전GS/8회/1번

채점자

이민호

1. 총평

  이번 문제 역시 일반적인 음반이 아닌 MR에 관한 판례가 출제되어 상업용 음

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했기에 어려운 문제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

다. 결국 시험장에서 내가 모르는 것은 남들도 다 모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시

험 전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만 다 습득하고 들어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설문 2

  설문 2에서는 甲과 乙의 재산권과 저작인접권 각각에 대해 보호기간에 관한 규

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각 권리가 만료되었는지를 계산해보셨어야 하는 문제

가 출제되어 자잘하게 실수를 유발하기 매우 좋은,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

습니다. 저작인접권의 경우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 동안 

존속하는데, 사안의 경우 1982년 8월경 발행된 음반은 그 다음해인 1983년부터 

기산하여, 기산하는 해를 포함하면 2052년도 말일까지 존속하고 2053년도부터 소

멸합니다. 이 계산을 틀리신 분들이 많아서, 발행한 해의 다음해부터 기산하더라

도 만료일은 발행연도에 70을 더한 년도까지가 만료 시기라는 것을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강사평 **

1. 설문 1 

  음반제작자의 조치 중, 웹캐스팅 관련 판례(2023다290386 외 다수)에서 “구 

제29조 제2항의‘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는 공연하려는 자에게 제공된 음반을 

대상으로 그 음반의 음이 고정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음반의 복제로 

음이 고정된 경우 포함).”라는 법리에 따라, 상업용 음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

기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생각건대, 상기 판례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을 과도

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취지

의 판례이므로, 제83조의2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본 문제 타겟 판례에서도 음반제작자의 복제권만 다툰바, 본 문제 및 답안에서 

'공연'에 대한 논점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문답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설문 2

  상기 수정된 문답에서 丙의 행위 검토에 '복제' 행위를 추가 포섭하였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김선화/5월/실전GS/8회/2번

채점자

조은석

문제 설문 채점기준 배점 최고점

2

1

법 제2조 제2호(저작자) 언급 1

4

법 제10조 제2항(무방식주의) 언급 1

아이디어나 소재 등을 제공한 자도 저작자인지 여부 판례

(창작적인 표현에 기여하지 않은 자는, 아이디어나 소재 

혹은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더라도, 저작자X)

1

사안포섭 및 결론 - 저작자는 乙 1

2

법 제14조 제1항(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언급 1

12

저작인격권의 양도불가성 판례 1

★사안포섭 및 결론① - 甲주장 부당 1

법 제13조 제1항(동일성유지권) 언급 1

동일성유지권 침해요건 언급 1

★사안포섭 및 결론② - 甲은 乙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乙주장 타당
1

법 제12조 제1항(성명표시권) 언급 1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성명표시권에 포함되는지 

판례
1

법 제2조 제22호(복제) 언급 0.5

다소 수정, 증감된 경우 판례 1

★소결 - 이 사건 수정본은 이 사건 표지의 복제물 1

★사안포섭 및 결론③ - 甲은 乙의 성명표시권 침해, 乙

주장 타당

(‘내 이름을 표시하지 말라’라고 답변하였음을 언급 

- 0.5점 / 이 답변이 甲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에 동의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언급 - 0.5점 / 동의하는 것

으로 보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법 제12조 제1항 위반

으로 효력이 없음을 언급 - 0.5점)

1.5

<채점기준>



1. 총평

  설문 1에서는‘이 사건 표지는 업무상저작물이 아니어서 기존 원칙대로 창작적

인 표현에 기여한 乙만이 저작자이다.’라는 논리로 가신 분들께도 점수를 드렸습

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만을 제시한 甲도 저작자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

를 기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적었는데, 이번 기회에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설문 2에서는 동일성유지권 비침해로 가신 분들도 일정 점수를 드렸습니다.

2. 나가며

  8회차 동안의 실전GS 과정 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 점수와 등수에 연연하지 말고 실전GS

를 통해서는 저작권법 내용과 논점을 총정리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알아가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법조문, 판례, 사안 포섭(결론)에 점수가 부여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채점기준

표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점수의 세부적인 비중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

다. 따라서 제가 임의로 작성한 채점기준표대로만 채점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잘 쓰심에도 불구하고(실제 시험에는 분명히 PASS 할 수 있는 실력을 갖

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점수나 등수 때문에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실전GS를 통해 

저작권법의 내용(논점)과 문제 유형, 그리고 유형과 논점별 답안작성 방법 등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선화/5월/실전GS/8회/3,4번

채점자

유화정

1. 3문 채점평

  이 문제에서는 건축물이 설계도의 복제물로서 창작적 표현이 포함된 저작물이

라는 것을 짚어주며, 건축물 설계계약 시 건물을 짓는 자에게 유보된 이용권이 건

축 설계계약 파기 시 어떤 상황에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침해요건과 관련해

서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근거가 되는 판례와 요건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4문 채점평

  이 문제에서는 편지의 저작물성을 검토하고, 편지를 활용해서 만든 2차적저작물

인 이 사건 소설을 작성한 乙의 이용행위가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이유를 재산권과 인격권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권과 인격권을 따로 나누어서 각각 보호기간 도과와 제14조 2항 

단서를 근거로 들어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어주셨어야 해서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3. 나가며

  어느새 실전GS 8회분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마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이 시기에 가장 마음도 조급하고, 이게 과연 가능성

이 있긴 한 건가 싶은 생각에 고민도 많고 중압감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작년의 저도 이때 정말 하염없이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5-6월의 저는 

성적도 안 좋았고 판례 암기도 완벽히 안 되어 있었고(모든 과목이요) 합격이 너

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던 하루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절대 포기하시지 말아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7월에 정말 

실력이 갑자기 쑥 오르는 포인트가 왔었거든요..! 

  이제 곧 끝이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찾아올지 모르는 합격이라는 큰 

기쁨을 위해, 남은 기간 조금만 더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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